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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““나도 가서 청배하겠소"
(마태오 2，1 - 12)

주임 산부 :남 시몬(혜근)

부주암산부 :이 안드레아(환-규)

본딩- 수녀 :김 소피아(마라아)

교화 샤깐표

일 미사 :오전 8시，11사(본미사 )1 12시 30분(학생미사)
평일 미사 :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사
J!...벡성사 :주일 11시 미시-전.후

주일 학교 :주일 오전 11시
한글 학교 :주일 오전 10시

예벼자교리: 주일 오전 9시 30분
병자봉성체: 매월 첫 금요일

유아 영세 :매월 둘째 토요일(한달전 신청)

3663 White Plains Road Bronx ，NY 10467
사무실 :(718) 231-2414 수녀 님 :(914) 265-0117

){J : (914) 434-7084 Fax: (718) 405-0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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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금은 다른 민족들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

계시되었습니다)

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(3，2.3L .5-6)
형제 여러분， 2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

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출 압나다 3 나는 제시를 통하여

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5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

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

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. 6 곧 다른 민족

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히-여，공똥 상속자가 되고

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.

주념와 말씀압니다. 용 하}二남，감사합니다.

U 져~2똑서
(말라 3，1; 1역대 29 ，12 )

주님이 오신다. 그분 손에 나라와 힘과 권능이 있네.

g 엽당송

보라， 만군의

<대영광송>

• (마태 2，2 )n 복음 환호송

뺑 알렐루야.

O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

n 꽉 음 (우리는 동방에서 입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)

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(2.1-12)
1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떼뜰레햄에서 태어나셨다.

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“유다인들의

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체십니까?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

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” 하고 말하였다

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.

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

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.

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. “유다 베들레햄입니다. 사실 예언자

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. 6“유다 땅 베들레햄아， 너는 유다

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나다. 너에게서

통치자가 나와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"’

7 그때에 헤로데든 박사들을 몰래 불러 벌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

알아내고서는， 8 그틀을 베들레챔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. “가서

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.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

별을 보고， 경배하러 왔노라.

n 제1독서 (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‘)
야사야서의 말씀엠니다 (60，1-6)

에푸실-렘이，I 일어나 비추어라.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핑이

네 위에 떠올랐다. 2 지-보라， 어둠이 땅을 덮고， 암흑이 겨레들을

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， 그분의 영광이

네 위에 나타나라라. 3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， 임금들이 떠

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. 4 네 눈을 뜰어 주위를 둘러

보아리 그뜰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번 곳에서

오고，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.

i 그깨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-뜩하고，너의 마음은 두큰

거리며 벅치-오르리라.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， 민족플의

재물이 너에게로 들아온다 6 낙타 무리기- 너를 덮고， 미디안과

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. 그들은 모두 스비-에서 오면서

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라라

주님의 말씀엽니다.@ 하느님， 감사합니다.

시대에

땅끝까지

g 화답송 (시편 72(71)，1-2.7-8.10-11.12-l3(@ 11 ))
@ 주님，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선을 섬기게 하소서.

1.하느님，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

아뜰에게 베푸소서.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， 가련한 이들을

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Q

2‘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，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

꽃피게 하소서.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， 강에서

다스리게 하소서.@

3.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， 세비-와스바의

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.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

하고，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.@

4.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，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



나에게 알려 주시오.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"

9 그틀은 언금의 발쓸 뜬-1' 켈을 떠났다.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

그뜰을 앞서 가 1斗가，아시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빔추있다.

10 그틀은 그 별올 보고 1-1없이 기뻐하였다. 11 그리고 그.집에

들어가 어머니 마리이외�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

경배하였다. 또 보불 상지를 열고 아기에게 황균과 유향과

볼약을 예물로 뜨렀니 I? 끄들은 꿈애 헤로데에게 똘아가지

말라는 지시를 받고， 1:1꽁 길로 자기 고징-에돌이-갔다

주님의 발씀입니다.~ 그리스도님， 찬미합니다.

<신경>

α 양성치I송 ， (마태 2，2)

우리는 동방에서 주님꾀 띨을 보고， 에불을 기-지고

그분께 경배하러 왔뇨:니1 ，

미사해

1/ 8 8시 이 원

11시 이 섞

1/15 8시 키디

11시 이 회

엠

제 1독서 제 2독서 신자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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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당 밴 원-ψ‘I)시 신 Yonkers 노인 이-파트 앞 (1호차 9 : 00 출발)
~1"，lI1d COile ‘ClUI'S( 、(엣성당 건너편) - 9 : 00 출바

l ;l 낀ll'~_~산청하선분들
(-，Ii I끼I ( ~I'사\11사) 정비카엘[진웅] 기-족봉헌

끼 배띤(가성미사) :신예레미아[흥원] 봉헌

잉:다니엘 생일(생미사) :양발바라 봉헌

김카타리나[신자 J( 생미사) :이안젤라[효순] 봉헌

최동식(연미사) :정미카엘[진웅] 가족봉허

입 딩 :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(성가 101)
봉 헌 :정성어린 우리재물 (센기.217)
성 체 :한 말씀만 하소서 (성가 156)

그리스도의 영혼 (성가 172)
파 견 :동방의 세 박사 (성가 487)

‘- 꾀하 끼、AIi훌!돼훌t ..J.L-'-I-'---，
필학~& 흩i월:.-.-.:빼빠 a.

나-)준의공한줄월-
동벙-의 세 박사가 별빛을 따라 아기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

황금과 유황과 불 약을 선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빛(그리스도)을

따라 살도록 합시다

(2) 예버자 교리반 시직;
새 예비자 교리반이 다음주 15일(주일)부터 시작 됩니다

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￡신 분이 계시띤

인도하시기 바랍니다

(3) 성지순례 소식
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 1코스(이스라옐， 에집트， 요르단)

성지순례를 2012년 1월 31일 -2월 11일 동안에 순례합나다 미리

계획을 세워 주시고， 아리랑 여행사 (212-563- 3351)로 연락해

주시기 바랍니다.

(4) 아버지 피정

아버지 피정이 “좋은 남자” 란 주제로 다음주 15일(주일) 메리놀
피정의 집에서 있읍니다 신청은 베드로회 방문덕(막시오) 회장님

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. (아침8시 출발합니다.)

(5) 민속의 날 행사
대건회 주최 민속의 날(구정) 행사가 22일(주일) 11시미사후
친 교실에서 있습니다

(6) 무료 의료보험 설명회

오늘(주일) 12λ130분에 무료보험 설명회와 접수를 친 교실 에서

합니 다.많은 도움 받으시 기 바랍니 다.

(7) 혼배 갱신식

2월5일(주일)에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.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

않으신분， 결혼 10주년， 15주년， 20주년， 25주넌 되시는분 그 외 원하시-

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준비물 :반지)

(8)성서 완독자



2011년 성서를 완꼭 하신 분 [박정이(아가다)，김경원(아네스)，김신자

(키꾀-리나)，한경수(바오로)，윤표키-스，송화준(세실리아)]시상식이 오늘

(주일)11 시미사중에 있습니다.

영L찍객념-교구청 LS뀔짝앞다 ship Appeal)
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꾀었습니다. 성딩-뒷펀 교구봉푸에 직접

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람니다 (교무금의 한달 분)

(10) 본당 모임

훌훌 신부님들 사제연수판계로 이변주 9일(월)-14 일(토)까지
평일 미사가 없습니다.

훌 서부브롱스맞 맨하탄 구역회가 오늘(주일)민경구(스테피-노)

(718) 549-2471 구역징�님댁에서 오후 4시30분에 있습나다.

빼 동부 웨체스턱 구역회기�오늘(주일)황보 열(안드레아)(914)
482-2168 형제님 댁에서 저녁6시에 있습니다

대간회 월례회의가 오달(주일)센1콰 201호에서 있습나디-

훌 베드로회 주관 스포츠댄스를 매주 화요일Cl월10일시작)저녁8시
친 교실에서 실시합니다

g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

본딩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떤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

훌 지난주일 본당에서 촬영한 가족사진，축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

사무실로 오셔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.

’한아름 상품권을 구입 (5%는 빈센트회에 돌아옴) 하여 어려운 이웃을

도움시다.상품권은 추바오로[성태J，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[신자]

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

* 이번달 (1월)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훼체스터 구역입니다.

다음달 (2월달)은 동부 혜체스터 구역입니다.

우리들의 정성

주일헌금 :$ 3，230.00 말구유 헌금 :$ 189.00
감사헌금 :$ 50.00( 유근천) 교육헌금: $ 4.318.49
Jl!.무 금 :$ 680.00 주보광고 :$ 200.00( 김여경)
2011 년 박진혁(완) 김윤기(완) 박정길(완) 남궁그레이스(완)

2012 년 김문자(1) 윤기운(1) 이종언 0)
2012 교구청 기금 윤기운

현실에 충실하다�보면...

금년 2012 ，임진년은 용의 해이다. 용중에서도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는

힘찬 흑룡의 해라고 한다.그래서 더 희망적이라는 말도 한다.그래서 한

국에서는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. 한국 사람들은 누

가 새로 이사를 갔다거나， 무슨 큰일을 앞둔 사람에게 용끔 꾸세요 하는

인사를 한다.길운을 바란다는 말이다.용은 용감하고， 상서로움을 상징한

다.그런데 사실 용이라는 동물은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서 가상 동물이라

고 말할 수 있다.나는 용이라는 이 가상 동물이 어떻게 해서 12지，즉
자 축 인 등 12동물의 하나로 들어갔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.많은 사람들

에게 사랑을 받는 고양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...어쨌든 인간이 이렇게

전설 속에 나오는 용을 12지에 포함시키고는 12년마다 용의해，용띠라고

용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. 하긴 옛날이야기에 한 여인이 용끔을 꾸고

어떤 장사를 낳았다고도 하지 않는가? 물론 용꿈을 꾸면 기분은 좋을 것

같다.길운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.하지만，대부분의 끔은•그저 끔일 뿐이다.그래서 꿈을 현실에 맞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허

망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.사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용끔

을 꾸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니에게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경힘을 통해서

알수가 있다.물론 현실은 끔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버겁다. 현실은 우

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지 계속해서 그 무엇인

가 해야 되는 일들을 눈앞에 펼쳐 놓는다. 눈을 뜨면서 직장에 출큰을

해야 되는 시-람，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주부，끝이 없

는 집안일'"종일상대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...마치 파도가 밀려오듯

이 나의 앞에 계속 밀려오는 이런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현실

'11 이다.따라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? 어떻게 대하는

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.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에게 주어

진 일은 제쳐놓고 다른 일 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본다.이런 사람들을 두

고 현실도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.교황 바오로 1세께서 말씀

하시기를 ”먼곳에 있는 그 누구를 보살피기 위해 내 가까운 사람을 소홀

히 하지마라” 하셨다.사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 보살피는 것이

현실중에서도 현실이다. 요즘 새해에 들어서면서 흑룡의 해，용감무쌍하

고，상서로운 용의 해라고 은근히 무슨 길운을 희망하는 뉴스를 들으면서

희망을 가지는 것둘 좋지만，우선 나에게 주어진，눈앞에 놓인 현실에 충

실하다보면 복된 삶이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지않을까? 하는 생각을

해본다. 우 몽은


